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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률

●시인

●저서: 시집 <당신은 어딘가로 가려 한다>, <바람의 사생활>, <눈사람 여관> 등

                   산문집 <끌림>,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혼자가 혼자에게> 등

사람 틈에서

가능하면 사람 안에서, 

사람 틈에서 살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서지요. 

선뜻 사랑까지는 바라지 않지요. 

사랑은 사람보다 훨씬 불완전하니까요. 

아, 불완전한 것으로도 모자라 

안전하지 않기까지 하네요, 사랑은.

사람만 보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렵지요. 

사람 냄새 참 좋은데, 

사람 냄새 때문에 사람답게 살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 냄새 때문에 골병이 들지요. 

결국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으려 하지만

사람이 없는 곳에서의 삶, 

그게 어디 가능하기나 한가요. 

우리는 사람이 그리워 

사람 없는 그곳을 탈출하고 맙니다.

이병률의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